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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학을 이끌고 나갈

“2022년도 전북학 우수 학위논문 선정자”

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개최
 - 전라북도 관련 우수 연구자 선발과 연구성과 홍보
 - 신진연구자 지원을 통해 전북학 후속세대 양성

[ 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]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 전북학연구센터는 4월 29(금)에 전북연구원 

영상회의실에서 “제3기 전북학 우수 석박사 학위논문 시상식 및 

성과발표회”를  개최한다. 

○ 이번 시상식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석사 1인, 박사 1인 총 2인이 

선발됐다. 석사에는 김미라(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) 연구자의 

『기억과 향수를 통한 골목재생 연구』, 박사에는 신귀백(원광대 

한국문화학과) 연구자의 『일제강점기 이리 관련 일본인 저작 연

구』가 선정됐다.

○ 전북학연구센터에서는 전북 고유의 문화와 역사에 관해 우수한 연

구를 진행하여 전북의 뿌리와 정신을 발굴한 과제를 수상작으로 



선정했다. 이를 통해 전북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

로 기대한다.

○ 수상자는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가 발행하는 상장과 함께 석

사는 1인당 2백만원, 박사는 1인당 3백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는

다. 또한 선정된 연구논문은 전문가 3인의 평가를 거쳐 올해 8월 

발간 예정인 <전북학연구> 6집에 수록될 예정이다.

○ 해당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참석인원만이 참석하며, 

시상식과 더불어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소개할 수 있는 성과발표회 

자리도 마련됐다. 

○ 수상자들의 발표 이후에는 이정덕(전북대 명예교수) 좌장을 중심으

로 김종수(군산대 교수), 이정욱(전주대 교수), 박정민(전북대 교수)

이 참석해 수상자들의 연구에 대한 논평을 진행한다. 

○ 해당 프로그램은 2020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3회를 맞이하였으며 

그동안 총 12인의 신진 연구자가 발굴됐다. 김동영 전북학연구센

터장은“신진 연구자들이 천년 전북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

경쟁력 있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구 토대를 마련

해 나갈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  


